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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충북지역은 중부평야지, 중북부중산간지, 남부중간지로 벼 재배지대가 다양하다. 과거보다 재배기간이 길어지고, 등숙기 고

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앙시기를 늦춰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충북지역 출수생태형별로 출수한계기를 구하고 

이를 역산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정 이앙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충북지역 벼 재배지대별 시험지역은 중부평야지 청주에서는 농업기술원, 중북부중산간지 제천 및 남부중간지 보은에서는 농

가포장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품종은 출수생태형별로 조생종 오대, 진광, 중생종 삼광1호, 청품, 중만생종 삼광, 진수미를 사용

하였다. 이앙시기는 제천이 5월 10일 ~ 6월 10일(조생종 6월 20일 까지), 청주와 보은은 5월 20일 ~ 6월 20일로 각각 4회 이앙하

였다.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, 재식거리는 청주 및 보은은 30×15cm, 제천은 30×12cm로 기계이앙하였다. 보통기 

보비 재배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여 10a 당 질소시용량은 청주와 보은 9kg, 제천 10kg으로 각각 시용하였다. 출수 40일간 평

균기온을 구하고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를 구하여 출수한계기를 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벼를 주로 재배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1981년부터 30년간 평균기온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청주는 1.2°C, 제천은 0.6°C, 

보은은 0.9°C 각각 증가하였다. 각 지역의 월별 증가폭은 청주가 1.1 ~ 1.7°C로 가장 높았고, 제천은 0.1 ~ 1.1°C, 보은은 0.5 

~ 1.3°C로 중부평야지에서의 기온상승이 뚜렷하였다.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은 21 ~ 22°C가 적

당한데 이를 토대로 추정한 출수한계기는 청주에서 8월 28일, 제천에서 8월 15일, 보은에서 8월 20일 이었다. 위의 연구결과를 

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적정 이앙시기는 청주에서 조생종 6월 30일, 중생종 6월 20일, 중만생종 6월 10일 ~ 20일, 제천에서 조

생종 6월 20일 ~ 30일, 중생종 6월 10 ~ 20일, 중만생종 5월 20 ~ 30일, 보은에서 조생종 6월 20 ~ 30일, 중생종 6월 20일, 중만생

종 6월 10일 ~ 20일로 분석되었다.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정확한 예측

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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